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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메달 중심에서 미래선수 육성으로”

세종시 체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국체전 영입선수 3년간 4억 2천만 원 지원… 지원액 57.5%는 현재 세종 떠난 선수에게 지급
- 영입선수 1인당 지원액, 지역 우수선수 장학금의 약 24배… 지역 선수 육성 중심의 체육정책 전환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호 의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화

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성적을 높이기 위한 외

부 영입선수 지원에 비해 지역 유소년·전문선수 육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 체육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

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탁구·육상·사격·소프트

테니스·펜싱 등 5개 종목의 연고협약 영입선수에게 총 4억 2,173만원

을 지원했으며, 축구단 지원액까지 포함하면 3년간 약 16억 1천만원

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 초중고 선수 등을 육성하는 체육꿈나무 지원 예산은 2025



년 1억 4천만원에서 2026년 1억 5천만원으로 7.1% 증가하는 데 그쳤

다. 같은 기간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예산은 15억 7,020만원에서 18

억 9,709만원으로 20.8% 늘어나, 대회 참가 지원과 지역 선수 육성 간

예산 증가율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3년부터 3년간 5개 종목 영입선수 대상으로는 연인원 61명에

게 1인당 평균 약 691만원이 지원된 반면, 지역 우수선수 장학금은

102명에게 총 2,990만원이 지원됐다. 1인당 평균 약 29만 원에 그치며

약 24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원 격차를 두고 “외부 선수를 영입해 성적을 올

리는 데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정작 세종에서 자라는 선수들에게

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달과 순위 중심의 지

원 방식이 지역 체육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되짚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영입선수의 낮은 잔류율도 문제로 제기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원받은 5개 종목 영입선수 연인원 61명 가운데 현재 세종 소

속이 아닌 선수는 33명으로 54.1%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은 2억 4,243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57.5%를 차지했다.

특히 2023년 연고협약을 통해 지원받은 펜싱 선수 7명은 총 3,818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현재 모두 세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선수를 영입해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대회가 끝난 뒤 선수

가 떠나고 지역에 남는 성과가 없다면 지속가능한 체육정책이라고 보

기 어렵다”며, 단기적인 전국체전 성적에 치중한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영입선수 지원을 단순한 대회 성적 향상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지역 체육의 자산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영입선수의

최소 잔류기간을 협약에 반영하고, 지역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능

기부와 지도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외부 선수 영입과 지역 선수 육성 간 합리적인 예산 배분기준

을 마련하고, 종목별 유소년·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

립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메달은 한 번의 대회로 끝나지만, 지역에서 성장

한 선수는 세종 체육의 미래가 된다”며 “외부 선수를 데려오는 데 쏟

았던 관심과 정성만큼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